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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함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소비자원(소보원)은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2.9~4.5배가량 많

았다고 28일 밝혔다.

소보원은 최근 배달 음식 시장이 급성장과 맞물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미

세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. 일회용기 16종과 다회

용기 4종이 시험 대상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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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종이컵에 커피 마신 당신 위험하다…年2600개
검출된 것

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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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용기는 폴리프로필렌(PP)·폴리에틸렌(PE)·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·폴리스타이렌

(PS) 등으로 만든 도시락 용기·죽 용기·플라스틱 컵 등을 시험했다.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 스

틸·실리콘·PP 등을 소재로 한 소스 용기·죽 용기·다회용 컵 등을 조사했다.

시험 결과 일회용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용기 한 개에서 1.0~29.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

다. 다회용기는 개당 0.7~2.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. 용기 내면적 100㎠당 미세플라스

틱 검출량도 일회용기에서 더 많았다.

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(47.5%), PP(27.

9%)가 가장 많았다. 종이컵에 코팅되는 PE(10.2%)도 상당했다. 시험 대상 모두 해당 용기 재질

외의 다른 재질 플라스틱이 혼합돼 검출됐다. 이는 제조·포장·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

으로 추정된다.

다회용기는 뚜껑이 플라스틱이어도 본체 자체가 플라스틱 재료가 아니거나(스테인리스 스틸

등), 사용 전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제거돼 적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

다.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대부분 300마이크로미터(㎛) 미만(92.8%) 이었으며, 20~4

9㎛ 크기(45.1%)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.

이에 따라 성인 1인이 일회용 커피 컵 사용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약 2600개

수준으로 추정된다.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하고, 성인 한 명이 한해에 377잔을

주요 플라스틱 재질 및 특징. 사진 한국소비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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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신다고 했을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양이다.

배달 1회당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개수는 39개 수준이다. 국·탕류를 주문해 탕 용기 1개, 밥

(죽) 용기 1개, 반찬(소스) 용기 2개가 사용됐을 경우다. 일주일에 평균 1.9회 배달 음식을 주문한

다는 ‘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(오픈서베이, 2022)ʼ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연간 미세플라스

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난다.

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. 다만 소보원은 선제적 안전

관리와 탄소중립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

이다. 소보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

련을 건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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